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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예레 32,40 참조) 
 

마리아 데 루르데스 스테파넬로 수녀는 기쁨과 너그러움, 포용의 마음으로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감동을 준 

사람이었다. 수녀는 에리코 스테파넬로와 헨리케타 다 로스 스테파넬로 부부의 열다섯 자녀 중 다섯째로, 

대가족의 식구로 태어났다. 깊은 신앙심을 지닌 부모님은 자녀들을 신앙생활 속에 길러냈으며, 그리스도교 

입교 성사 참여와 매일 가족과 함께하는 묵주 기도를 통해 신앙을 실천하게 했다. 

루어데스의 어린 시절에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는 첫 영성체였는데, 이를 두고 특별한 아름다움을 

경험한 순간이라고 묘사했다. 어린 시절부터 수녀가 되어 타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는 데 평생을 바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품었다. 수도 생활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 부모님은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다. 

1969 년 2 월 9 일, 루어데스는 파소 푼도의 수련소에 입소했고, 1971 년 2 월 10 일 같은 도시에서 충실 서원을 

발했다. 끊임없이 명랑하고 활기찬 성품 덕분에 ‘Cigana’ — 자유분방하고 생기 넘치는 성격을 연상시키는 

포르투갈어 — 라는 애칭으로 불렸는데, 수녀는 이 별명을 무척 아끼고 좋아했다. 

마리아 데 루르데스 수녀는 수도 생활의 첫날부터 교육 사도직에 헌신했다. 1987 년부터 26년 동안 노틀담 

소속의 여러 학교에서 교장으로 봉사했다. 수녀는 열정과 유능함과 깊은 투신으로 사명을 수행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을 모든 몸짓과 수업, 만남 속에서 전했다. 삶의 기쁨과 자신이 받아들인 

성소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한 이의 평온함을 품고 있었기에, 수녀의 존재는 어떤 환경이든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마리아 데 루르데스 수녀는 활기찬 기질과 어려움에 맞서는 용기, 소통의 유연함, 사명에 대한 폭넓은 

안목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는 사목 활동에 전념하며 교리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교리 교사를 양성하며, 수도 성소를 장려하는 데 힘썼다. 수도 생활을 깊이 사랑했으며, 매일 자기 헌신과 

봉사의 아름다움을 증거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수녀는 돕고, 환영하며, 섬기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타인의 선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과하지 않았다. 수녀는 희망과 단순함과 진심 

어린 미소로 모든 도전에 맞섰다. 

학교 운영이든 공동체 생활이든, 마리아 데 루르데스 수녀는 형제적 화합과 일치를 도모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각은 물론 권위마저 내려놓는 법을 알고 있었으며, 항상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마리아 

데 루르데스 수녀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헌신과 신앙, 기쁨과 타인을 향한 사랑의 증언은 우리 

곁에 남아 있다. 


